
치  사

  전법과 포교는 이 시대 불자들의 소명이며 인류를 행복과 평화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포교현장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벅찬 감동을 누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쁜 마음이 가득합니
다. 

  전법의 길은 자발적으로 신명나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가슴 속에서 전법의 
의지와 열망이 뜨겁게 타오를 때 그 길을 코끼리처럼 서슴없이, 그리고 당당
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좌절과 절망이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희
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법과 포교, 그것은 삭막한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감로의 법비이고 사람
들의 영혼을 기름지게 살찌우는 삶의 향기이며 이 땅에 찬란한 문화를 만들
어 가는 성스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포교대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의 가치는 저 밤하늘의 별처럼 더욱 빛나고 영롱하며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포교대상을 수상하는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제원스
님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임희웅 단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
합니다.
  제원스님은 소외된 아동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민간 후원을 통한 희망 찾기 
사업, 저소득층 빈곤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여 복지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임희웅 단장님은 재가자로서 포교대상 첫 수상자이기에 그 의미만큼이나 
큰 격려를 전합니다. 임희웅 단장님은 포교사단장을 역임하면서 투철한 책임
의식과 봉사정신으로 포교사단이 재가불자의 대표적인 신행단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로상을 수상하는 종연스님, 금강스님, 그리고 이병인, 이영경, 이현수 
불자님은 지역포교와 사회포교 큰 기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종연스님과 금
강스님은 포교 취약지구인 인천지역과 해남 땅끝마을에서 큰 포교성과를 이
루어냈습니다. 이병인. 영경경 교수님은 불교환경보살로서의 역할을 잘 수



행해 냈으며, 이현수 불자님 또한 직할교구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
니다. 공로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다양한 포교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내고 원력상을 수상한 열 두
분의 원력보살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원력과 신심으로 
우리 종단은 한층 더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길은 전법과 포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웅
대한 도약은 21세기 포교지평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실현시키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것은 사회 구석구석을 읽어내는 문수보살의 지혜로운 눈과 중
생들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관음보살의 대자비, 그리고 허공계가 
다할 때까지 어느 한 중생도 빠짐없이 건지겠다는 보현보살의 원행이 어우러
질 때 그 값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수상하는 여러분들의 
노고는 소중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다시 한 번 포교대상을 비롯한 공로상과 원력상을 수상하는 여러분들을 
축하하며, 사부대중 모두가 오늘처럼 좋은 날과 행복한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21세기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힘과 지혜를 모으기를 바랍니
다. 그리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을 높고 푸르며 뿌리 깊은 우람한 나무로 키워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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